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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지산 고분과 주변 유적 

 

니시코리・오지가오카 지역은, 오쓰궁이 있었던 

곳으로써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  

그러나, 주변 발굴 조사 결과, 조몬 시대부터 

사람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. 

야요이 시대에서 고분 시대로 됨에 따라 유적의 

수가 늘어, A.D.6 세기에서 7 세기에는, 우사산 산록 

일대에는 도래계 씨족의 고분으로 보여지는 것이 

30 기 정도 만들어지게 됩니다. 

이 도래계 씨족들은 오쓰궁 천도에도 영향을 

끼쳤을 것입니다. 

이와 같이, 이 지역은 오쓰 시내에서도 귀중한 매장 

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

우리들은 이 귀중한 문화 유산을 지키고 오래도록 

후세에 전해야 합니다.  


